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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소식 제2회세일한국가곡의밤

정승일세일음악문화재단이사장, 

제2회세일한국가곡의밤개최

▲정승일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이사장은지난 11월 24일예술의전당콘서트홀에서제2회세일한국가곡의밤을개최했다.

한국가곡의 부흥을 위해 세일 한국가곡의밤
개최

정승일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대한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세일이엔에스(주) 회장]이 지난 11월 24일 예

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제2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세일 한국가곡의 밤은 김덕기(서울대 음대 교수)의 지

휘와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담당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악가 중 한 명인 소프라노 김

영미를 비롯하여 소프라노 김은주, 테너 나승서·강무림,

바리톤 장유상·유주호, 제2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수

상자인 소프라노 황수미·베이스 이승수가 출연하여 한

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또한 올해‘제2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에서 입상한 창작가곡들이 초연됐다.

‘세일 한국가곡의 밤’에서는 다른 가곡 공연에서 보기

힘든 새로운 시도의 연주들이 선보였는데, 성악가들의 듀

엣 앙상블 공연과 함께 국내 최정상의 연주이자 최연소

서울대 교수로 발탁되어 화제가 되었던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바이올린과 관현악곡으로 새롭게 편곡된 가곡

들을 연주해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승일 명예회장은“세일 한국가곡의 밤은 잊혀져가는

우리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며“세일문화재단은 한국가

곡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

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일 명예회장은 음악예술의 발전과 한국가곡의 부

흥을 위해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성악가 발굴



2010 December 27

회원사소식제2회세일한국가곡의밤

과 함께 잊혀져가는 한국 가곡의 우수성과 정겨움을 알

리기 위해 지난 해부터 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가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11회 메세
나인상수상

한편, 정승일 세일문화재단 이

사장은 지난 11월 17일 한국메세

나협의회가 개최한 제11회 메세나

대상 시상식에서 메세나인상(문화

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메세나협의회는 가곡에 대

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정승일

세일문화재단 이사장이 '세일 한

국가곡콩쿠르'를 개최해 한국 음

악계를 이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매년 가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에서‘한국가곡의 밤’을 열어 성

악가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등 한국 가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하여 메세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

혔다.

한국메세나협의회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과 창작

활동을 하는 문화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와 문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강석대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을비롯한협회회원사들이설비건설업계를대표하여‘제2회세일한국가곡의밤’을관람한후정승일명예회장과함께
기념촬영

▲정승일세일문화재단이사장(사진왼쪽에서네번째)은지난 11월 17일개최된제11회메세나대상에서한
국가곡발전에기여한공로로메세나인상을수상했다.




